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현대사회는 경제 성장과 더불어 사회에 진출하는 여

성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2016년 기준으로 여성

의 경제 활동률은 58.6%으로 증가하였다[1]. 또한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짐에 따라 상급 학교 진학의 요구도

가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여성 박사 인구는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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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기혼 간호대학원생의 융합적 역할 내 경험하는 학업의 본질과 의미를 총체적이고 심층적으로 탐색하여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함이다.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 Giorgi(1985)의 기술적 현상학적 방법에 근거하여 자료분석 절차를

따랐다. 연구 참여자는 직장, 육아 및 학업을 병행하고 있는 간호학 박사생 4명이다. 자료수집은 2017년도 10월부터 11월까지

이며 2회의 심층면접을 통해 이루어졌다. 분석결과는 대학원 진학 전후의 학업에 대한 생각, 느낌, 생활의 변화를 중심으로

12개의 개념과 5개의 범주로 구조화되었다. 5개의 범주는 ‘누구보다 나는(flying)것을 즐기는 나’, ‘그들과 또 다른 나’, ‘꿈을

향한 고독한 여정’, ‘가족은 나의 힘’, ‘꿈이 있는 나’로 구성되었다. 결론적으로, 기혼간호사들의 대학원 진학을 돕기 위해 가족

의 배려와 직장 내 조직문화 개선이 필요하고 더불어 사회적으로 실질적인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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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in depth and deeply the nature and meaning of the 

academic experience that married nursing graduate students have experienced in their Convergence roles. Methods:

Giorgi(2004) method was used the four-step data analysis procedure following the technological phenomena. 

Participants were four nursing doctoral students who were involved in work, child-care. and education.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through two in-depth interviews with participants from October to November 2017. Results: Data 

analysis was structured into 12 concepts and 5 categories, centered on thinking, feelings, and changes in life for study 

before and after entering graduate school. The five categories are ‘I enjoy flying more than anyone’, ‘I am different 

from them’, ‘A solitary journey toward a dream’, ‘Family is my strength’ and ‘I have a dream.’ Conclusions: In 

order to help married nurses improve their professionalism, it is necessary to build a support system for the family, 

improvement of the organizational culture, and a socially practical suppor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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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2,532명에서 2012년 4,015명으로 남성의 증가 폭보다

크다[2]. 여성 박사 비율이 높은 분야는 간호학을 포함하

는 의학 계열이 2위로 나타났다[3]. 간호사는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직종으로나날이 새로워

지는지식, 기술 및정보를습득해야 하며, 안전하고 적절

한 간호서비스를 계획하고 조정하는 간호업무외에 환자

가족과의 상담 및 교육까지 담당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므로 다른 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학원 진학률이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4-6].

간호사들의 대학원 진학은 새로운 지식의 습득, 전문

직의사회적역할이행, 직무 만족, 자아존중감등의 효과

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7, 8]. 그러나

대학원을 진학하는 간호사의 대부분은 일과가정을 양립

해야 하는 여성이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은 것으로 나

타났다[9-10]. 따라서 학업을 병행하는 기혼간호사의 학

업 경험과 스트레스 및 대처수준을 파악하려는 연구가

필요하다.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의 과반수가 대학원 진학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진학 동기는 자기계발, 자격

유지와 승진 등을 들었고, 대학원 진학을 선택하는 시기

는 졸업 후 5년 후를 가장 선호하였다[10-11]. 그러나 이

시기는 실제로 여성의 생애주기에서 결혼, 임신, 출산, 양

육을 비롯한 가정생활을 경험하는 중요한시기로 대학원

진학을 결정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어려움

을 극복하고 아내, 엄마, 직장여성, 며느리, 딸 등의 융합

적 역할뿐만 아니라 대학원생이라는 추가역할을 선택하

는여성에대한견해는 다양하다. ‘슈퍼맘’, ‘전문적인 여

성’으로 보는 긍정적인 견해가 있지만,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욕심쟁이’, ‘자신의 꿈을위해서 가족을 희생한

다’, ‘팔자가 좋아서 공부할 수 있는 것’과 같은 부정적인

견해가 우세한 실정이다[12]. 이러한 견해 가운데에 간호

학 박사생들은 융합적 역할수행자로 생활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간호학 박사생들의 대학원 생활에대해 가정생

활을 함께 고려하며 이해를 시도한 경우는 많지 않다.

선행연구에서는 간호학 박사과정 학생들의 버거움에

서 벗어나는 과정 경험[13], 간호 전문직에 종사하는 간

호학 박사과정 체험이 연구[14], 간호전문직 기혼 여성의

대학원 생활 경험[15]이 전부이다. 이는 석· 박사 과정을

통합 대상자들의 대학원 생활과 가족의 역할만을 본 연

구만이 있었다. 이에 기혼 간호대학원생의 삶의 본질과

간호학 박사생의 융합적 역할 내 학업의 의미를 심층적

으로 탐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혼 간호대학원생에게 융합적

역할 내 학업의 경험의 이해를 통해, 대학원생의 학업 선

택의 본질과 역할 안에서 경험하는 학업에 따른 삶의 의

미에 대해 살펴보고자 시도되었다. 더 나아가 본 연구결

과를 토대로 기혼 대학원생들의 학업을 돕고, 사회적으

로 정책의 수립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여 간호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기혼 간호대학원생이 융합적 역할

내 경험하는 학업의 본질과 의미를 총체적이고 심층적으

로 탐색하여 깊이 있게 기술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기혼 간호대학원생은 융합적 역할 내에서 무엇을

경험하는가?

2. 기혼 간호대학원생의 융합적 역할 내 학업의 의미

는 무엇인가?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고학력 기혼 간호대학원생의 융합적 역할

내 경험하는 학업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들의 생생한 경

험을 알아보기 위하여 Giorgi[16]가 제시한 현상학적 분

석방법을 이용한 질적 연구방법이다. 이 방법은 연구 참

여자의 주관적인 경험의 의미를 밝히고 현상을 기술하는

것으로 경험하는 현상에 대한 본질을 알아보는 대표적인

방법이다[17].

2.2 연구 참여자 

연구 참여자는 직장생활과 육아와 학업을 병행하고

있는 기혼의 간호학 박사과정 학생이다. 연구 참여자들

은 연구자와 친분이 있는 사람들에게 소개받아 선정하였

다.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유롭게 참

여를 동의한 대상자로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자신의 경험

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4

명의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구술내용 중 의미 있는 진

술이 새롭게 발견되지 않는 포화상태까지 면담을 진행하

였다. 3명의 참여자는 박사 4학기 학생이었고, 나머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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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은 박사 3학기 학생이었다. 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4)

Participants Age Family Career Semester

1 42 Husband,
son &
daughter

Nurse-16yr
Lecture-
6Month

4

2 38 Husband,
son &
daughter

Nurse 15yr 4

3 40 Husband,
son

Nurse 17yr 3

4 34 Husband,
son

Nurse 15yr 4

2.3 윤리적 고려

연구 시작 전 연구의 목적 및 방법, 연구 참여자의 익

명성 보장, 자발적인 연구 참여의 동의와 거부 및 중도

포기 가능, 발생 가능한 이익과 불이익, 면담내용의 녹음

을 위한 녹음기 사용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구두와 서면

으로 설명하고 자발적인 동의서를 받아 연구 참여자를

최대한 보호하였다. 참여자들의 동의하에 녹음된 전체

면담 내용은 개인 정보는 기밀로 간주하고 익명성 보장

을 위한 식별코드를 사용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사생활

정보 보호를 보장함으로써 대상자의 윤리적측면을 고려

하였으며, 연구결과가 논문으로 출판될 가능성에 대해서

도 충분히 설명하였다.

2.4 연구의 타당성 확보 

연구자들은 간호학 박사과정으로 질적 연구방법론을

수강한 적이 있는 학생들이다. 간호학 대학원생들은 타

학과 전공자들과 다르게 직장과 자녀 양육을 병행하고

있어 충분히 바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간호사들이 박사

과정을 진학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연구자들의 왜곡

된 시각이 분석에 반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반성일지

를 작성하여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진술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더 이상

새로운 자료가 나오지 않는 포화상태가 될 때까지 자료

를 심층적으로 수집하였다.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질적 내용 분석 결과에 대하여 연구자 간의 오차를 최소

화하기 위하여 내부검토와 외부검토를 하였는데[18], 내

부검토 과정은 연구 참여자에게 분석된결과를 보여주어

참여자의 경험적 진술과 일치하는지 재확인하는 과정을

거쳤고, 동료검증 과정으로 연구자 간비교 분석하여 의

미 단위 선정을 위해 3차례의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이메

일을 주고받으며 내용을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하였다.

외부 검토로는 자료수집 분석 및 결과 도출까지 질적 연

구과제 수행 경험이 있는 교수 2인에게 자문하여 분석과

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서면을 통해 확인 과정을 거

쳤다.

2.5 자료수집 방법 

자료수집은 2017년도 10월 1일에서 11월 30일까지 연

구 참여자들과 2회의 심층 면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1차

면담 시간은 1∼2시간 정도 소요되었고 반 구조화된 면

담 방식을 채택하였다.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연구 참여

자의 경험을 재구성하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개방식 질문

을 하였으며 면접을 하면서 질문을 재구성하였다. 면담

은 참여자의 사생활이 지켜지고 면담내용이 보장될 수

있으며 참여자가 편안해 하는 곳으로 선택하였다. 면접

장소는 학교 강의실이나 카페를 이용하였다. 면접을 시

작하였을 때 인터뷰 틈틈이 일상생활에 관한 편안한 이

야기로 시작하였다. 본 연구의 첫 질문은 “박사 학위를

어떻게 시작하였는가?”라는 말로 시작하였다. 연구 참여

자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고 충분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하

고 연구자의 견해나 의견이 개입하지 않기 위해 연구 참

여자의 말에 해석적인 말은 지양하였다. 면접의 내용을

정확하기 기록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녹

음기를 사용하였으며 연구 참여자의 반응에서 중요하다

고 생각하는 내용은 현장 노트에 기록하였다. 또한 면접

내용이나 자료수집 과정에서 연구자에게 떠오른 생각들

은 메모하였다. 참여자의 비언어적 의사소통과 자료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박사과정 학생 1인의 참관자를

동행하였다. 2차 심증 면담은이후에 필요에 따라전화면

담이 1∼2회 더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2.6 자료분석 방법 

Giorgi[16]는 Husserl의 현상학의 원칙에 따라 현상학

을 이끄는 주체는 ‘상태 그 자체'의의미를 중요시했으며

‘상태 그자체’는 다양한 현상을 통해 살아가고 있는 일상

생활 세계로 돌아가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17]. 또

한 Giorgi[16]는 ‘생활 세계(life world)’는 우리가 사는 세

계에 대한 어떠한 반성 이전에 우리가 사는 것으로서의

세계’ 이며, ‘그 생활 세계가 가진 의미는 심리학이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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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어떻게 나타나는가?’ 또는 ‘그것들이 어떻게 경험

되는가’라는 차원에서 그 현상들을 설명해야 한다고 강

조하였다[19-20].

따라서, 본 연구가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 자료를 분

석하고자 하는 이유는 첫째, 사람들이 다양한 현상을 통

해 실제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일상생활 세계로 돌아가

서 그 의미를 찾고자 한다는 점[17], 둘째인간 현상을이

해하는 데있어 기술(description)이 중요하며, ‘바로 거기

에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려는 자세를 취한다는 점

[21]과 생활세계에 대하여 체험한 대로의 직접적인 기술

이라는 점과 셋째, 참여자 개별적인 경험 속에서 일반적

체험의 본질을 발견할 수 있게 한다는 점[19-20]을 나타

낼 수 있기 때문이다.

Giorgi, Colaizzi, Benner, van Manen, Moustakas 등

이 제시하는 현상학적 체험연구[22] 중 Giorgi의 방법은

연구 참여자가 경험한 현상에 대해 완전한 기술을 요구

하기 때문에 적은 수의 대상자를연구하는데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16]. 따라서 연구 참여자 4명의 경험에 대한

자료를 Giorgi[16]가 제시한 4단계를 적용하여 분석하였

다[16-17].

본 연구에서 Giorgi[16]의 기술적 현상학적 방법을 따

른 다음 4단계의 자료분석 절차를 따랐다. 1단계는 전체

적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탐색을 한다. 이것은 다

음 단계의 분석을 위한 토대가 된다. 이 과정은 연구 참

여자와 면담을 마친 후 녹음파일과 필사본을 반복하여

듣고 읽기를 통하여 내용을 파악한다. Giorgi[23]는 현상

학적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의 녹취는 생생한 경험의 보

존이기에 연구연구자 스스로 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2단계는 자료를 분석할수 있는중심의미를 나누는 작

업이다. 연구 주제인 ‘고학력 대학원생이 경험하는 현상’

에 초점을 맞춰의미 단위로 구별하였다. 1단계에서 전체

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주제와 맞는 경험들에 표시하며

의미 단위를 구분하였다. 이 과정에서 참여자1은 45개,

참여자2는 49개, 참여자3은 67개, 참여자4는 35개로 총

196개의 의미 있는 진술을 추출하였다.

3단계는 의미단위들을연구자의 언어즉 학문적언어

로 전환하는 단계로 Giorgi[16]는 이 단계에서 연구자의

자유 변경(imaginative variation)과 암시적 표현을 명시

적으로 전환하는 능력을 강조하였다. 중첩되는 의미 단

위들을 하나의 의미 단위로 바꾸고, 표로 정리하며 의미

들을 전체의 의미와 연관 지으며 유사어구들을 비교와

대조하며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언어로 전환하였다.

Giorgi[23]의 제언에 따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관용적

인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따랐다. 현상을 ‘있는 그대로’

직관하려는 태도를 유지하면서 연구자의 언어나 학술적

언어로 섣불리 가감할까 봐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3회에 걸쳐 연구자들이 모여 주제어를

전환하는 작업을 하여 중심의미 총 28개를 도출하였다.

4단계는전환된의미 단위를 기초로 하여경험과 통합

하는 단계이다. 의미 단위와 경험의 통합은 일관된 기술

을 통해 주제 즉 본질을 찾아 만들어 내는 과정이다. 중

심의미-개념-범주의 순으로 범주화하고, 그 과정에서 원

자료를 다시 읽고 검토하면서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을

통합되어 들어가도록 했다. 본 연구에서는 통합하는 과

정을 거쳐 12개의 개념과 5개의 범주를 도출하였다.

3. 연구결과 

고학력 기혼 간호대학원생의 융합적 역할 내 학업 경

험은 박사과정진학후 학업과정에있어서 생각, 느낌, 생

활의 변화를 중심으로 4명의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표현

한 196개의 의미 있는진술을 도출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의미 있는 진술을 연구자의 언어로 주제를 구체화하면서

중심의미는 28개로 규명하였으며 12개의 개념과 5개의

범주로 구조화하였다.

3.1 연구 참여자들의 개별적 경험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Giorgi[16]의 현상학

적 연구방법 절차를 따라 도출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과 그 경험의 의미와 본질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

려고 먼저 참여자들의 개별적 경험을 요약하였다.

[참여자1]

42세인 참여자1은 대구에 있는 K 대학교에서 박사 4

학기에 재학 중이다. 학부 졸업 후 종합병원에서 16년 근

무를 하였고 지금은 간호대학에서시간강사를 하고있다.

병원에 다니고 있던 중 직장 상사로부터 공부를 해보면

좋겠다고조언을듣게 되면서 대학원을 진학하게 되었다.

직장과 학업 그리고 육아를 병행하는 것은 힘든 과정이

지만 현재의 생활에 만족감이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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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2]

38세인 참여자2는 서울에 있는 E 대학교에서 박사 4

학기에 재학 중이다. 현재 종합병원에서 전문 간호사로

일하고 있지만, 박사학위를 받으면 고향인 강릉에서 학

생들을 지도하면서 자녀들에게 엄마로서 많은시간을 할

애하고 싶어 한다. 전문 간호사라는 직함이 스스로 부족

함을 느끼게 되면서 학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아이를 사

랑하는 마음이 커서 항상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것

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참여자3]

40세인 참여자3은 서울에 있는 E 대학교에서 박사 3

학기에 재학 중이다. 박사과정을 시작하기 전에는 종합

병원에서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었으나 지금은 나이트 전

담으로 근무를 바꿔 학업과 직장생활을 병행하고 있다.

시어머니가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고 있지만, 육체적·정

신적으로 힘들어하는 편이다.

[참여자4]

34세인 참여자4는 종합병원에서 3교대 근무를 하면서

주 1회 서울로 KTX를 타고 와서 대학원 수업을 듣는 박

사 4학기 학생이다. 박사 1학기 때 임신 사실을 알게 되

었고 2학기 때 출산을 하여 학업,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

행하고 있으며 아이가 아직 어려 친정엄마와 함께 살고

있으면서 많은 도움을 받고있다. 또한 지금 자녀가 17개

월로 엄마가 곁에서 있어 줘야 할 시기이나 그렇지 못하

는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많이 갖고 있다.

3.2 연구 참여자들의 역할 내 경험 구성요소

본 연구는 참여자들의 경험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박사과정을 시작하게 된 배경부터 박사과정 중 경험과

이후 기대 결과를 표현하기 위해 시간의 자연적 흐름에

Table 2. The Components of the Study within the Convergence Role of Married Nursing Graduate 

Students 

Category(5) Concept(12) Central mean(28)

I enjoy flying more than anyone

Time to know me

·Mannerism

·Lack of knowledge

·I'm scarce

Enjoyment of learning

·Idolize educators

·Thirst for knowledge

·Better today than yesterday

Pathway for self-satisfaction
·Rising confidence

·Increased life satisfaction

I am different from them

Work colleagues' gaze
·Encouragement and support

·Negative messages

We are in the same class as graduate

school

·Attract and encourage each other

·Teamwork

A solitary journey toward a dream

Busy everyday
·A never-ending task

·Split time

Physical pain

·I buy hardships

·A hard week

·Lack of sleep

·Physical difficulty

Family is my strength

Family is a strong supporter
·Commitment of the mother

·Husband's support

The role model of children
·I am a mirror of a child

·Mom is an important person

A sorry love
·I can not go to the child.

·The heart that did not give much love

I have a dream

A dream to become an educator
·A good educator

·A respected teacher

A dream for a happy old age
·A versatile person

·Aging without ag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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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서술하는 자연사 접근법에 따라 구조화하였다. 이

와 같은 접근방법은본 연구의 대상자인고학력기혼 대

학원생의 역할 내 경험의 전개 과정을 이해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생각된다. 현상학에서 말하는 인간의

삶은 단순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공간에서 시

간을 보냄으로써 시·공간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현상이라

는 내용을 기반으로 고학력 대학원생의 역할 내 경험을

다음과 같이 범주화하였다.

범주는 총 5개로 구성하였으며 첫째, ‘누구보다 나는

(flying) 것을 즐기는 나’는 대학원 진학을 결심하기 전

과거를 회상하면서 진학 동기와 학업에 임하는 자세에

대한 경험을 의미한다. 둘째, ‘그들과 또 다른 나’는 학업

을 시작하면서 직장에서의 경험과 대학원생으로서의 경

험에 대한 것을 의미하며, 셋째, ‘꿈을 향한 고독한 여정’

은 학업 과정 중 힘듦과 갈등을 의미한다. 넷째, ‘가족은

나의 힘’은 학업 중 도움을 받는 지지체계에대한 내용과

가족 내에서 경험하는 엄마와 아내의 역할 의미를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꿈이 있는 나’는 학업이 주는 미래에

대한 기대 결과에 대해 주제들을 구성하였다. 고학력 대

학원생들이 경험하는 역할 내 경험의 본질에 관한 내용

은 다음과 같다. Table 2

5개의범주에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으며 소설리처드

바크의소설 ‘갈매기의 꿈’[24]을 인용하여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3.2.1 누구보다 나는(flying) 것을 즐기는 나 

3.2.1.1 나를 아는 시간

연구 참여자들은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하여 5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지고 있는 숙련된 간호사

들이다. 간호사는 업무 특성상 교대근무라는 불규칙한

근무형태와 8시간 이상의 연장 근무시간(overtime), 육체

적·정신적 집중을 필요로 하는 업무가 대부분이기 때문

에 간호사들은 쉬는 날에는 여가 시간 활용 및 취미활동

을 하기 보다는 다음날 근무를 위해 수면을 취하면서 체

력 보충의 시간으로 보내기 때문에 일상이 단조롭게 생

각하고 있었다. 또한 급변하는 의료 현장을 따라가기 위

해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해야 하는데 매너리즘에 빠져

무기력함과 함께 스스로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다.

매너리즘은 ‘항상 틀에 박힌 일정한 방식이나 태도를

취함으로써 신선미와 독창성을 잃는 일’이다. 그러나 연

구 참여자들은 타성에 젖지 않고 이러한 시간을 ‘자신을

알아가는 깨달음의 시간’으로 사고를 전환하였다.

일만 하면서 지내는 기존의 시간들이 너무 단조롭고.

신랑도 학생이라서 별로 손이 안 갔고 그때는 아이도 없

을 때여서 너무평범한시간들이 싫었어요. 병원을 stable

하게 다니다 보니 매너리즘에 빠져서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은 돌파구를 찾고 싶었어요(참여자4).

그전에는 일상에 너무 치여서 그냥 반복된 병원, 집,

병원, 집...그랬었어요..(중략)..내가 가진 지식의 부족, 협

소함을 몸으로 느꼈고 그것이 조금은 부끄러웠어요. 간

호학에 대한 나의 지식이 폭이 너무너무 좁구나. 좀 더

방대한 간호학을 넘어서서 우리나라 공중보건이라든지

보건에 대해 좀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컸어요(참여자1).

일을 하면 할수록 부족함을 느끼고 아무것도 모른다

고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공부를 시작한 건 단순 학위를

원하는 게 아니라 전문적인 간호사가 되고 싶었고 그러

면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죠...(중략)...일하다 보면 공부

한 사람들은 좀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참여자2).

참여자들은 마치 한 마리의 갈매기가 되어 긴 여정을

준비하기 위한 조나단 같았다. 이른 아침 갈매기들이 바

닷가에서 먹이를 찾는 일로 하루를 시작하고 배가 고프

면 먹이를 찾는 반복된 일상은 갈매기들 인생의 전부이

다. 그 갈매기들에겐 새로운 꿈이 없었다. 그러나 조나단

은 이러한 삶이의미 없음을 깨닫게 되고 먹는것보다높

이 날아오르는 게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이런 시간을 모두 나는 연습을 하는데 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배울 것이 너무도 많은데!!(갈매기의 꿈

中).

3.2.1.2 배움의 즐거움

대학원 진학 동기를 돌아보면서 자신을 아는 시간을

갖게 된 대상자들은 반복되는 일상에서 오는 매너리즘과

부족한 자신을 깨닫게 되면서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 자신에게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대해 스스로 질

문을 던지면서 깨닫게 된다.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들은

이전부터 뭐든지 잘하려고 노력하는 모범생이었으며 공

부하는 사람과 교육자에 대한 동경이 있었기에 배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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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가 좋아하는 일임을 깨닫는다. 배우는 즐거움은 단

순한 학위과정을 이수하는데 그치는 게 아닌 간호에 대

한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스스로

발전하는 모습에 보람을 느끼며 미래를위한 준비과정의

하나로 생각하기도 하였다.

무언가에 대한 늘 목마름같은 것이 있었는데그게 대

학원에 와서공부를좀 더깊고 넓게 함으로써 갈증이 해

소되는 것 같았어요(참여자1).

내가 무엇인가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로 발전하는 것

같이 하나씩 새로운 것을 알아갈 때. 기쁨이 있죠(참여자

4).

갈매기 조나단에게는 먹는 일보다는 나는 일이 더 중

요했다. 이는 연구 참여자들이 반복되는 일상보다는 간

호대학원생으로 간호학을 공부하는 일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다.

하찮은 먹이를 얻기 위해 끝없이 고기잡이배와 해변

사이를 단조롭게 오가는 대신 삶의 이유를 갖게 된 것이

다! 배우고, 발견하고, 자유로워지는 것! 제가 발견한 것

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해주십시오(갈매기의

꿈 中).

3.2.1.3 자기만족을 위한 통로

대학원 박사과정을 하면서 참여자들은 학업으로 인하

여 부족한 지식이 채워지는느낌과학부 때는 배울수 없

는 심층적인 간호 이론과 연구들을배움으로서 간호업무

의 확장과 자신감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스스로

동경하는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면서 자신감이 상승하였다. 박사과정을 하면서 연구

참여자들은 자기만족을 위한 계기가 되었으며이는 자신

감 상승과 삶의 만족도 상승으로 발전하였다.

공부를 하면 무엇보다도 좋은 것은 자기만족인 것 같

아요. 학위를 가짐으로써 행할 수 있는나의 역할이 많아

진다는 거 그러니깐 간호사고 병원에서수간호사고 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활동 반경에 비해서 나의 역할

에 비해서 석사를 가지고 박사를 가지고 난다음에할 수

있는 내 영역이 더 넓어지는 것 같아요(참여자1).

석박사 다있고 병원 경력도 충분하고 이 정도면어디

든지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참여자2).

갈매기 조나단은 나는 기술을 터득하기 위해 열심히

연습했죠. 그는 힘들지만 즐거웠어요. 그리하여 조나단

자신은 완전하고 무한한 갈매기라고 인식하게 되었고 깨

달음을 아는 순간 커다란 환희의 충격에 사로잡히죠(갈

매기의 꿈 中).

3.2.2 그들과 또 다른 나

3.2.2.1 직장 동료들의 시선

간호 대학원 박사과정은 직장과 병행할 수 있도록 일

주일에 한 번 수업을 받는다. 그래서 3교대를 하는 간호

사들이 사직하지 않고도 쉬는 근무(오프)를 받아 학업을

할 수 있다. 그러나간호사는 직업 특성상 자신이휴무이

면 동료 중 한 명이 대신 근무를 해야 한다. 그래서 공부

를 하는 학기 중에는 동료들의 배려와 응원도 있지만 대

신 근무를 해준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 그

래서 대학원을 다니는 참여자들은 괜한 눈치를 보기도

하고 동료들의 일을 대신하기도 하며 on call(대기 근무)

전담이나 나이트 전담과 같은 힘든 일을 도맡아 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매주같은 요일에 오프를 받으려면그만

한 가치의 업무를 대신 감내해야 하므로 학업 중에는 부

담감을 늘 안고 공부를 해야 한다.

박사 진학후에는 같은 요일 오프를 받아야 하니깐직

장 다른 사람이 좀 불평을 할 수 있죠. 아무래도 눈치가

보이죠.(중략).. 병원에서 욕먹을 때가 있어요. 학교 공부

한다고 너 이렇게 빠지면 되니? 질타받을 때도 있어요.

‘일하고 공부하니깐 넌 이거 해’. ‘너는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 ‘공부하잖아’ 이럴 때는 후회돼요. 병원에서의

지원은 전혀 없죠. 공부하겠다 하면 연차 다 없애면서 수

업을 듣고, 또 빠진 만큼 채워야 하고 모든 응급 상황에

대한 call을 다 내가 해야 하는 부담감이 커요(참여자2).

제 관리자는 박사까지 왜 하려고 하느냐며 ‘오버 스펙

아니냐’는 말도 들었어요. 아무래도 병동은 인력이 없고

수업 때문에 금요일마다 오프를 줘야 하니깐 부담스러워

서 그런 거 같아요(참여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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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는 관리자가 격려를많이 해주세요. 근무표도

금요일마다 오프 빼주시고, 나머지 동료 선생님들은 열

심히 하라고 응원해주세요(참여자4).

갈매기 조나단의 친구들과 형제들은 그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쓸모없는 고생을 자처하

냐고 했어요. 연장자 갈매기는 무책임하고도 무모한 행

동이라고 했어요. 친구와 형제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조

나단은 혼자 나는 연습을 시작하게 됩니다(갈매기의 꿈

中).

3.2.2.2 우리는 대학원 동기

박사과정은 석사과정과는 다르게 팀별 과제가 과목마

다 주어지고 조별 발표수업과 매주 다수의 저널 review

가 있어 혼자서 학점을 이수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그렇지만 대학원생들끼리 서로 팀워크를 이루어

공부를 함으로써 부족한 면은 서로 채워주고 아는 지식

은 나누며 서로가 선생님이 되기도 하고 학생이 되는 과

정을 거치면서 한배를 탄 선원이 된 느낌을 경험하게 되

어 만족감이 상승하는 경험하게 되었다.

교우관계도 만족스럽고 교우들 특히 같은 수업을 들

을 때는 마치 우리가 한 배를 탄 선원들처럼 일사불란하

게 움직여 한 학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때 새로운 팀

워크이라는 것을 배우고 마치게 되니까요(참여자1).

대학원 진학은 네 잘했다고 생각해요. 이래저래 시간

은 흘러가니까. 조금 고생스럽긴 해도 배워가는 이 시간

이 즐거워요. 박사과정 하지 않았으면 절대로 모르고 지

나갈 지식들. 수업을 통해 조별숙제를 통해 많이 배웠죠

(참여자4).

조나단은 어느 날 자신과같은 생각을 하는다른 갈매

기 무리를 만나게 된다. 그들 모두 삶의 목적은 그들이

가장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며 완벽함에

도달하는 것이었다. ‘우린 너와 같은 갈매기야, 조나단.

우린너의형제들이야. 넌 할 수있어’ 조나단은 그곳에서

많은 날을 비행에 대해 배우게 되었고 그곳에 있는 갈매

기들은 그들이 가장 사랑하는 일을 추구하고 그 일에 있

어서 완전한 경지에 이르고자 하였다. 그것은 바로 하늘

을 나는 것이었다(갈매기의 꿈 中).

3.2.3 꿈을 향한 고독한 여정

3.2.3.1 바쁜 일상

기혼 간호대학원생은 다양한 역할을 소화해야하기에

역할 내 균형을 이루기 위한 나름의 방법을 터득한다. 부

족한 시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있는 제일 나은방법이무

엇인지 항상 고민한다. 근무할 때, 아이들과 놀아줄 때,

대학원 과제나 집안일을 할 때 등 1분을 10초씩 쪼개서

바쁘게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때론 그 과정에서 자기 자

신의 몸을 혹사하기도 하고 가족에게 미안한 상황을 만

들기도 하지만 그들은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를 현명하

게 이겨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었다.

3교대 틈틈이 공부했어요. 이브닝(오후 근무) 출근 전

에 오전에 공부하고 숙제하고 데이 근무 끝나고 공부하

고 어떤 때는 나이트(밤 근무)때 일 다 해놓고서 짬나는

시간 1-2시간에 그 주 발표 준비했어요(참여자4).

일할 때도과제 할 생각하고 발표할 생각을 하죠..시간

을 쪼개고 쪼개고 또 쪼개요. 나이트를 하니깐 정신이 맑

다 싶으면 공부하고 나이트 해서 피곤하다고 멍하다 싶

으면 자요. 그리고 또 아이 챙기고, 집안일하죠. 워낙 시

간이 없으니깐(참여자3).

시간이 안되니깐 직장에서도 잠못 자고 직장을가니

깐 일의 효율성이떨어지고...짧은 시간 동안아이와 양적

이 아닌 질적으로 놀아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니깐 내 몸

을 혹사시키고 그래요(참여자2).

그날 그는 다른 갈매기들과 잡담하는 데 시간을 낭비

하지 않고해가 저문 뒤에도 계속해서 나는 연습을 했다.

그는공중회전, 저속회전등을터득했다(갈매기의꿈中 ).

3.2.3.2 신체적 고통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이 가치 있다고 믿는 일, 사랑하

는 일을 하기 위해서 힘들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맡은 역

할이 있기에 본인을 희생하면서 과하게 가정, 일, 학업을

병행하고 있었다. 하루에 4시간도 못 자는 수면 부족과

과도한 스트레스는 참여자들에게 신체적 이상을 느끼게

하였으며 이로 인해 주위의 염려스러운 말을 듣기도 하

지만 스스로 선택한 일이라는 책임감으로 고통을 혼자서

감내하고 있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라는 속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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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고통의 과정은 일시적이며, 즐겁고 좋은 일을 맞

이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당연한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

었다.

‘뭐한다고 공부를 시작해갔고 이래고생하노...그냥 살

면 되지‘. 내가 스스로 한 선택이고 내가 결정한 거니깐

가족들한테피해를줄 순 없으니깐최대한내가 할수 있

는 만큼 해요. 내 몸이 힘들면 되니깐 내가 조금 덜 자면

되고 내가 허리 아프면 되고 그런 거니까 아휴.. 슬퍼라

(참여자1).

잠을 못 자는 게 제일 힘들어요. 수면 부족이 제일 힘

들어요. 병이 잘 걸리고 갑상선 항진증부터 시작해서 공

황장애 비슷하게 오는 거 같아요. 너무힘든 과정을 살고

있어요. 학기 중은 고난주간. 언제 부활주간이 오는지..삶

은 고난의 연속이지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병이 오는

가 봐요(참여자2).

몸이 아플 때는 후회스러워요. 지금 나이트 전담을 하

고 있는데 숨이 차요. 건강이 너무 안 좋아지는 것 같아

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벌렁거리고. 살도 찌고. 살이 쪄서

숨이 차는 줄 알았는데 건강검진 때 이상 없다고 하더라

고요. 그런데 가끔 스트레스 많이 받거나과제 많거나 하

면 답답해서 숨이 차요. 약 먹어야 하나? 싶기도 하고 불

안하기도 하고 그래요(참여자3).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훈련과 자기의 외계와의 싸

움. 갈매기 조나단은 피나는 노력과 눈물겨운 인내로 마

침내하늘높이 날수 있게 된다.(중략) 여러 가지고도의

비행기술을 하나하나 터득해 나가면서 앞으로의 미래는

눈부시게 빛날 거라고 생각했다(갈매기의 꿈 中).

3.2.4 가족은 나의 힘

3.2.4.1 든든한 지지자 가족

대부분의 사람은 가족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엄마를

떠올릴 것이다. 가족은 늘 곁에 있어서얼마나 소중한 존

재인지 가끔 잊기도 하지만 마음속에는 부모님에 대한

항상 고마움과 감사함을 간직하며 살고 있다. 연구 참여

자들도 마찬가지로 친정엄마에 대한 애틋한심정을 가지

고 있었으며 친정엄마의 사랑과 헌신은 존재 이유이며

학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정신적 지지로 작용

하였다.

친정엄마가 없었으면 아마 지금의 나도 없지 않을까...

엄마의 영향은 긍정적인 지지자를 넘어서 나를 있게 하

는 가장 큰 힘이죠. 늘 비를 피하고 바람을 피할 가족과

지지자들이 있어서... 그래서 좋아요. 우리 가족은 잘 했

다. 잘 하고 있다. 곧끝난다. 지금처럼만 해라. 이런 분위

기예요(참여자1).

우리 집은 우리 엄마의 희생정신이 있어요. 엄마는 넌

무조건 해야 해. 넌 할 수 있어. 이렇게 격려를 많이해줘

요(참여자2).

또한 남편은 육아와 집안일에서는 든든한 조력자이며

남편의 외조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남편에 대해 다른 아내들처럼 내

조를 받고 싶을텐데 그렇게 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미

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참여자들은 바쁘고, 몸

이 힘들고,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남편에게 화를 내기

도 하고 육아와 집안일을 분담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경

험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남편에 대해서는 ‘미안하고 고

마운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남편이 제가 공부를할 수있게해주는 조력자예요. 아

들을 돌봐주니깐요. 3교대니까 제가 근무 나갈 때는 아

이 봐주고 등하굣길 봐주고 잠자는 거 봐주고 그랬는데

이제 학교까지 다니면서 자꾸 내가 도움을 요청하는 관

계가 되어버렸죠. (중략) 내 짐까지 지게 해서 미안하기

도 하고요. 남편은 고마운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맞출 건

맞춰야죠. 남편은 놀거나 친구 만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하

고 집 회사 집 회사만 다니는 사람이라 그래도 큰 불평

안 하고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인 게 고맙죠. 그러고 보니

미안하고 고맙네요(참여자3).

남편에게 미안할 때도 있죠. 회식 가지 말라고 하면서

숙제하고 공부해야 하니깐 주말에 아이 좀 보라고 하면

미안한 맘이 있죠(참여자2).

남편도 공부해야 하고 나도 할일이 많은데 아기를봐

야할 때 누가 보느냐 갖고도 많이 싸웠죠(참여자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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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리번 스승은 조나단에게 이야기한다. 넌 백만 마리

의 새 중에서 하나밖에 없는 훌륭한 새라고....지금 세상

에서 배운 것을 통해 다른 세상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아무것도 배우지 않으면 다음 세상도 지금과 똑같을 수

밖에 없다고(갈매기의 꿈 中).

3.2.4.2 자녀의 롤 모델

연구 참여자들의 가장 큰 보람과 기쁨은 자녀들이 자

신을 자랑스러워 해주는 것에 있었다. 참여자들은 자신

이 아이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공부하거나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자신의모습이 긍정적

으로 아이에게 영향을 주길 기대하고 있었다. 참여자들

은 자녀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이유가 간호사나 교육자의

역할이 아닌아이들의 시선에서 ‘자랑스러운 어머니상’인

것에 대해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보고 바르

게 자라길 기대하고 있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저희 아빠가 선생님이라는 거에 대

해 자부심이 있어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런 걸 갖게 해

주고 싶었어요.(중략). 딸이 저를 자랑스러워 해줘요. ‘우

리 엄마는 박사야’, ‘00대학교 박사공부하고 있어’. ‘너네

엄마는 아니지?’, ‘우리 엄마는 논문 하느라 바빠’, ‘우리

엄마는 되게 중요한 사람이야’라고 해주는 거 너무 기분

좋아요(참여자2).

내가 공부하는 걸 좀 따라 해 줬으면 해요. 내가 살아

있는 선생이죠. 거울이고 또 거울이 되고 싶죠(참여자1).

아들한테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어 보고 싶어서. 간호

사로만 있는 것은 나 스스로 만족스럽지 않았는데 아들

은 일하는 제가 좋은지 병원을오래 다니라고 해요. 멋진

엄마가 되고 싶어요. 지금은 열심히 노력 중이죠(참여자

3).

3.2.4.3 미안한 사랑

참여자들은 아이와 함께 있어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

항상 미안한 마음이 있었다. 특히 초등학생자녀를 둔 참

여자들은 엄마 참여수업 및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

에 대해 함께 가장 큰 미안함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집

에서 엄마가 아이들을 돌봐주지 못하는모성애적 사고는

아이에게 측은한 감정을 일으켰고 반복되는이런 상황들

로 인해 아이들이 커서 정서불안이나 주의력 결핍 등을

갖게 될까 봐 걱정하기도하였다. 이러한 내적 갈등은 가

정 내 불화로 이어지기도 했으며 이는 아이에 대한 죄책

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아이들이 엄마에 대한 사랑을 못 받았으니깐 나에게

집착하는 거 때문에 가족에게 미안한거. 사랑을 많이 못

준거. 특히 엄마 참여수업 있는 날인데 못 갈 때. 첫애가

너무 불안해해요. 첫애는 제가옆에 없으면 잠을 못자요.

가장 마음이 아픈 게 첫째 딸이 그런 거예요(참여자2).

아들에게 저를바쁜 엄마 자꾸화내는 엄마 일지도몰

라요. 바쁘고 할 일은 많은데 .. 3교대 해서 밤에 같이 잠

도 못 자주고 미안한데... 항상 제가 불안해요. 혹시 정서

불안이 아닐까 봐요. 대학원 공부까지 한다고 놀아주지

도 않고 눈뜨고 있을 때는 공부하고 눈 감고 있을 때는

자니깐요. 항상 함께 있어도 있는 게 아니니깐 미안해요.

아이가 1학년인데참여수업에 못간적이많아요. 너무

많으니까 선택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아이가 필요로

할 때 못해주는 아쉬움이 제일 크죠(참여자3).

우리 막내딸하고 젤 갈등이 있죠. 손이 젤 많이 가야

되는데, 엄마가 소꿉놀이도 해줘야 하는데, 그림도 같이

그려줘야 하는데, 맨날 컴퓨터 앞에 있으니까. 예를 들자

면 나는 엄마역할을 집에 가면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한다

고 과제 한다고 앉아 있으면 우리 아이가 늦게 자요. 그

러면 이제 그걸로 인해 싸운경우도 있고....(중략) 아이들

이 나 때문에 힘들어지거나 하면 엄마로서 마음이 아프

니깐...이 아이가 크는 순간순간을 함께 해주지못하는 게

너무 미안하니깐...(참여자1).

3.2.5 꿈이 있는 나

3.2.5.1 교육자가 되고 싶은 꿈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꿈을 배움 그 자체로 끝나지 않

고 또 다른 배움을 위한존재로 거듭나고자 하였다. 훌륭

한 어머니상과 자아를 실현을 위한 통로로 박사대학원

과정을 선택하게 되었고 이 과정을 통해 교육자로 거듭

나고자 하였으며 꿈의 실현에서 그치지 않고 후배양성과

간호학의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였다.

훌륭한 어머니가 되고 싶고 존경받는 교수가 되고 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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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요. 참 열심히 살았구나. 내가 참대견하다. 간호학과에

오게 된 것이 마치 누군가의 뜻인 듯 느껴지고...(참여자

1).

학교에서 좋은 교육자가 될 거라는 기대를 하죠. ‘할

수 있겠는데’라는 생각이 들어요(참여자2).

언젠가는 체력이 바닥나서 병원을 떠나야 할 때가 되

면 그때는 학교에서 필요한 존재가 되기 위해 지금 열심

히 공부하고 차근차근 제 스펙쌓고 있어요. 최종 목표는

학교로 돌아가는 거에요(참여자3).

꿈을 실현한 조나단은 자기만족에 그치지 않고 동료

갈매기들을 초월의 경지와 그것에 도달하는 길로이끈다.

'모두에게 잠재해 있는 초월적 능력을 스스로 불러일으

키기만하면 누구나초월적 존재가 될 수있다'는 자신의

신념을 갈매기 조나단은 다른 갈매기들에게 심어준다.

(갈매기의 꿈 中)

3.2.5.1 행복한 노년에 대한 꿈

미래는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불안하게 여

긴다. 그래서 노후준비는 아무리해도 부족한 것 같은 느

낌이 든다. 참여자들은 노후준비를 자신의 가치를 높이

고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참여자들

의 미래는 교육자이기도 하지만 준비된 자세로 노년을

맞이하는 것이다.

불투명한 미래는 언제나 걱정거리입니다. 하지만, 지

금처럼 준비해간다면 어디든지...갈 곳은 있지 않을까(참

여자1).

지금 배워두면 언젠가는 체력이 바닥나서 병원을 떠

나야할 때가오면학교에서필요한존재가되기위해 지

금 열심히 공부하고 차근차근 제스펙을 쌓고 있어요. 노

후에 고생 안하고 하기 싫은 일 안하고 사는 거. 크게 고

생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도 난 참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참여자3).

이제 조나단은 다른 갈매기처럼 상한 빵 부스러기를

먹는 것이 아닌 싱싱한 물고기를먹게 된다. 그리고 공중

에서 바람을 가로지르며 날아간다. 창공을 나는 새, 비상

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새.(중략).. 조나단은 천천히 비행

하는 어린 갈매기 플레처를 만난다. 그는 플레처를 제자

로 삼았다. 그리고 플레처를 가르쳤다. 3개월이 지났을

무렵 조나단은 여섯 마리의 제자가 더 늘어났다. 그리고

그와 그의 제자들은 갈매기들에게 돌아갔다(갈매기의 꿈

中).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고학력 간호대학원생이 융합적 역할 내 경

험하는 학업의 의미를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융합적 역할을 하는 고학력 간호대학원생은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상황들이 학업의 의미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

봄으로써 이들 경험의 본질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고학력 간호대학원생은 가정 내 육아, 직장생

활과 학업 병행이 힘들지만, 현실에 안주하기보다는 ‘누

구보다나는것을즐기는나’라고 말하였다. 같은 길을 걷

는 대학원 동기들에게는 팀워크를 배우게 되는 기회를

얻지만 직장 동료로부터는 부정적 시선을 느끼면서 ‘그

들과 또 다른나’를 경험하였다. 박사과정의학업은 ‘꿈을

향한 고독한 여정’이지만 ‘가족이라는 사랑의 울타리’를

통해 학업을 지속하는 원동력이 되었고, ‘꿈이 있는 나’를

발견함으로써 더 훌륭한 간호사와 교육자에 대해 생각하

도록 하였다.

융합적 역할을 하는 간호대학원생을 심층 인터뷰를

하여 이들이 경험하는 학업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첫째, ‘누구보다 나는(flying) 것을 즐기는 나’로 설명

하였다. 박사과정을 시작할 때를 회상하면서 대상자들은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에 매너리즘을 느끼고 삶을 살아가

는 이유가 무엇인지 고민하였고 지식 부족을 깨닫게 되

었다. 하지만 참여자들은 이미 석사과정에서 배움이 주

는 즐거움을 알고 있었고 그로 인해 자기만족의 통로로

박사과정 진학을 선택하게 되었다. 강미정[25]의 연구에

서는 고학력 경력단절 중년여성이 대학원 학습 참여의

동기를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 ‘쳇바퀴’, ‘배움의 필요성’

으로 개념을 표현하여 본 연구와 비슷하다. 강미정[25]은

자아 만족형으로 분류된 참여자들은 학습의 의미를 ‘학

습하는 즐거움과 공부하는 것 자체를 행복과 설렘’이라

고 하였다. 이처럼 고학력 진학을 결심하는 여성들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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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을 결심하기 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오로지 자신에

게 집중하게 된다. 따라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

지,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를 심도 있게 고민하게 됨으로

써 자기계발을 위한 통로를 찾게 된다.

둘째, ‘그들과 또 다른 나’로 설명하였다. 간호사를 하

면서 대학원 진학을 선택하는 것은 쉬운 일이아니다. 왜

냐하면 간호사는 직업 특성상 자신이 출근하지 않으면

그 일을 대신 직장 동료나 선후배들이 대신 일을 해줘야

하고 근무패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동료들의 양해를

구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원 진학을 결심하

게 되는 건 그들 스스로가 ‘자주적 인간’이기 때문이다.

‘자주적’이라는 용어는 남의 보호나 간섭을 받지 않고 자

기 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주적

인간은 자신의 인생을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뜻한다. 참여자들은 매너리즘과 지식의 부족함을 느끼지

만 자주적인 사고로 자기만족의통로인학업을 선택한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동료들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메

시지를 들어야만 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새로운 동료인

대학원 동기들을 통해 공동체로서의 팀워크를 경험하게

된다. 직장을 다니면서 대학원 학업과정을 병행하는 과

정은 간호사들만의 일은 아니다. 안유리와 이대균[26]의

연구에서 대학원 생활을 병행하는 유아교육교사들의 경

험에서는 ‘눈치 보기’, ‘따라가기힘겨운 대학원 공부’라고

하였고 ‘직장에서는 동료들에게 눈치가 보이고, 대학원

공부는 혼자하기 힘든 과정’이라고 설명하여 본 연구와

유사하다. 그러나 본 연구와 다른 점은 간호대학원생은

힘든 과정을 함께 밀고 끌어주는 팀워크로 인해 큰 지지

가 된 것이었다. 이는 간호 대학원 과정이 조별 과제나

팀 발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연구

는 기혼여성의 대학원 생활에 대한 연구이며 직장을 병

행하면서 대학원을 진학하는 연구는 거의 없다. 그 이유

는 학업과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것은 힘든 경험이며 지

지체계나 지원이 없다면 결국 둘 중의 하나를 포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혼 간호대학원생들은자주적 사고를

가지고 자아실현을 이루어야 하며, 이를 위해 병원은 대

학원 진학을 격려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고대체인력 투입

과 같은 실질적인지원을 해야 한다. 또한 동료들은 대학

원생의 고충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해야 한다.

셋째, ‘꿈을 향한 고독한 여정’은 참여자들의 대학원

과정과 역할 내 경험이다. 할 일은 많고 시간은 없고 수

면 부족과 여가시간 부족, 취미활동 부족, 높은 스트레스

와 정신적, 신체적으로 강도 높은 간호업무를 하면서 신

체적 이상 신호는어쩌면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바

쁜 일상’과 ‘신체적 고통’은 스스로선택한 일이기에 누구

에게 도와달라고 이야기도 못 하고 혼자서 감당한다. 이

러한 힘든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울기도하고 좌절하기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참여자들은 고통은 일시적이고 극

복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사고로 대처해 나가고 있었다.

신자현 외[27]에서는 간호 전문직 기혼여성의 대학원 생

활을 ‘갈등과몸부림’으로 표현하였고, 김은하 외[28]에서

는 기혼대학원생의 다중역할의 힘듦을 ‘소진하여 포기함’

으로 표현하여 본 연구와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 참여자

들은 간호사, 엄마, 아내, 학생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

하고 있었으며 한 가지 역할이라도 소홀히 하거나 한쪽

에 비중을 두면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희생

하면서 역할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게 된다. 그러

기 위해 참여자들은 자신이 속해 있는 환경을 다각적으

로 분석하고 자신에게 맞는 효과적인 대처방법을 터득해

나간다. 따라서, 기혼 간호사들의 대학원 진학을 돕기 위

해 연차 사용 격려, 휴무 지원, 육아 가사 돌보미 서비스

등과 같은 지원체계가 사회적, 제도적으로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가족은 나의 힘’은 참여자들이 힘든 학업 과정

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는 지지체계에 대한 의

미이며 참여자들은 힘의 원동력을 가족이라고 하면서 구

체적으로는 친정엄마와 남편과 자녀라고 대답하였다. 친

정엄마의 헌신적인 사랑은 자신이 존재할 수 있었던 이

유이고 자녀들에 대한 사랑은 앞으로 자신이 존재해야

할 이유이다. 남편에 대해서는 힘든 시기를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든든한 조력자라고 인식하면서 미안하고 고마

운 감정을 느낀다. 연구 참여자들은 친정엄마에게 받은

사랑을 자녀에게 그대로 전해주고 싶으나 시간 부족과

과다한 할 일들 때문에 아이에게 사랑을 전달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있었다. 박미숙[29]의 연구에

서는 기혼여자 유학생이 학업을 하는 동안 가족과 자녀

에게 미안함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학업을 하는 원동력이

라고 표현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본 연구의 대상자들과

유사한 점이며 학업은 가족관계 및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여성은 모성본능이

강하기 때문에 특히 자녀들이 엄마를 필요로 하는 학교

행사나 모임, 면담 등에 참여할 수 없을 때 자녀들에게

가장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맞벌이 부부의 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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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이며[1], 2명 중 1명은 맞벌이 가정이다. 그러나 아

직도 초등학교에서는 부모 중 한 명이 참석해야 하는 녹

색 어머니회, 부모 참여수업, 독서 활동, 부모참여 운동회

등이 진행되고 있다. 학교 행사가 있을 때는 부부 중 한

명이 가거나 친정이나 시댁 어른들이 대신 가기도 하고

시간 아르바이트생을 쓰기도 하는데 이는 참여할 수 없

는 가정에 대한 학교의 배려가 선행되어야 하며 국가적

으로는 가족 지원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다섯째, ‘미래를 위한 꿈’에서 참여자들은 행복해 보였

다. 꿈을꾸는존재는 희망을 보기 때문에 행복하다. 참여

자들은 미래를 상상하면서 눈에는 광채가 돌고 얼굴이

밝아지는 느낌을 받았다. 참여자들은 자랑스러운 엄마의

상과 자아실현을 위해서 교육자의 꿈을 꾸고 있었으며

이러한 꿈은 행복한 노년을 상상하게 했을 것이다. 이 긴

여정의 끝은 자아실현인 것이다. 백은숙과 한상길[30]의

연구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전문대학 학습경험의 의미에

서 미래의 삶의 의미와 기대를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의

추구’와 ‘배움의 가치추구를 통한 당당한삶’으로설명한

것은 본연구와 유사하다. 이러한결과는 ‘갈매기의 꿈’의

주인공인 조나단의 ‘꿈이 있는 자는 높이 날 수 있다.’는

말처럼 주어지는 먹이만을 먹는 건 무의미한 삶이며 스

스로 높이 날아 먹이를 찾아 먹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갈매기가 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연구 참여자

들은 박사학위과정을 통해 미래에 대한 교육자의 꿈과

행복한 노년을 위한 준비과정으로 여기고 있었다. 참여

자들은 간호현장에서 정년까지 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그 이유는 교대근무와 육체적 노

동 강도가 노년에는 해낼 수 없을 것 같아서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호사의 처우 개선과 업무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고학력 기혼 간호대학원생들의 역할 내

학업의 의미는 자주적인 사고로 자아실현을하여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는 꿈이었다. 그러나 여성전문직 종사자들

은 결혼을 하면서 역할 증대에 따른 가사 스트레스와 여

성에게만 편향된 육아는 경력단절과 학위과정선택을 망

설이게 된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최저 출산율인

이유도 결혼을 하게 되면 여성에게만 가중되는 역할과

함께 자아실현을 위한 욕구를 포기해야하는사회적인 제

도의 부재가 하나의 원인이 될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

해서는 첫째, 병원은 간호사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대

학원 진학을 격려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야하며 간호대

학원생들이 공부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대학원 진학

에 대한 동료 및 선후배들의 인식 개선과 대체인력 투입

과 같은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둘째, 수면

부족, 시간 부족에 시달리는 고학력 기혼 간호대학원생

의 힘든 학업의 과정을 돕기 위해는 년차 사용 격려, 휴

무 지원, 육아 가사 돌보미 서비스 등과같은 지원체계가

사회적, 제도적으로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학교행

사에 참여할 수 없는 가정에 대한 학교의 배려가 선행되

어야 하겠으며 넷째, 간호현장에서 정년까지 일하는 것

이 가능하도록 간호사의 처우 개선과 함께 간호사의 업

무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다섯째, 간호 전문가양성과 여

성의 사회 진출을 장려하기 위한 국가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로 인하여 기혼간호사들은 진정한 자아를 찾

아 각자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살아가는 무한한 가능성

이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자

신의 꿈과 자아실현을 위해 대학원 진학 선택을 고려하

고 있는 기혼간호사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개인이 경험하는 여

성의 역할 내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이기 때문에 대

상자들의 대표성을 갖지는 못한다. 또한 간호학 특성상

다른 학과의 대학원생과 비교하기에는 제한점이 된다.

따라서 기혼 남자간호사를 대상으로 융합적 역할 내 경

험에 대한 연구와 다른 학과와 혼합하여 비교연구를 해

보기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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